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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6. 29.(월)

「비자로 유인해 노인요양 떠넘겼다」 보도 관련 

- 2026. 6. 29. 한겨례21 제1619호 보도 관련 설명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년 6월 한겨레21(제1619호)의 “개도국 유학생

속여 돌봄 공백 매운다는 정부, 비자로 유인해 노인요양 떠넘겼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연재 기사 : 「1천만원 빚내 왔는데 “간호학과가 아니라고요?”」, 「“한국 가려면 

1천만 원 내라”…정부 사업으로 ‘돈방석’ 앉은 유학 브로커들」, 「값싼 소모품으로 

버티는 돌봄 지옥,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당신을 칠 것이다”」

□ 법무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 ․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광역지자체와 복지부․대학과 연계하여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3월 첫 입학생을 받았습니다.

우수한 교육과정, 사업 운영 역량, 돌봄인력 양성 역량을 갖춘 대학

21개교를 ‘양성대학’으로 선정하여 시범 운영중이며, 이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부족한 돌봄

인력을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양성, 관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양성대학은 의무적으로 매학기(종료 후 30일 이내) 학위과정 운영성과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하고 양성대학 심사에도 반영 (「외국인요양보호사양대학 시행세칙」)

□ 양성대학 재학생의 입학경로, 사전 입학정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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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모집·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21개 양성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전원(505명)을 

대상으로 입학 경로, 정보 제공 실태, 유학원 수수료 부담 여부 등  

설문조사를 실시(’26. 7~9월)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보완하겠습니다.

□ 외국인 요양보호 양성대학 및 요양보호사 제도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요양보호사의 

실제 역할, 취업·비자 혜택, 법무부 지정 양성대학 제도 및 특례 등을 

정확히 안내하는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대학에서 외국인 

요양보호 과정 유학생을 모집할 때 반드시 가이드북을 제공하여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가 국민과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돌봄인력 양성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전문가·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이향숙 (02-2110-4055)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용창식 (02-2110-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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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외국인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 제도 운영 

○ (개요)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

요양보호사 학위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에 필요한 돌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26년부터 학위과정 개시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 운영 흐름도 >

광역지자체 법무부 대학 법무부

양성대학 후보 선발, 
후보 추천

⇨ 양성대학 선정 ⇨ 우수인재 유치 및
요양보호사 양성

⇨ 운영실적 평가 등 
성과관리

○ 양성대학 지정 운영(21개교)

- (’25. 6월) 광역지자체별 양성대학 후보 모집 및 선정평가 실시

      ※ 세종·대전·대구･강원을 제외한 13개 광역지자체에서 참여

- (’25. 8월) 우리부 주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위원회” 개최 

및 양성대학 지정(24개)

      ※ (’25. 9. 22.) 법무부장관 주관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 및 정책간담회 개최

- (’26. 2.13) 국제화역량인증평가 결과 3개 대학에 대해 지위상실 : 총 21개 대학

      ※ 지위상실(3개) : 서영대, 호남대, 호산대

- (’26. 3.19) 양성대학협의회 춘계간담회 개최(회장교 : 동의과학대학)

 ❍ (국적별 모집 현황) 국내 대학에서 총 505명 교육중

【국적별 학생 현황 (26.6.29기준)】

총계 베트남 미얀마 우즈벡 몽골 네팔 기타

505명 228 114 43 33 23 65

100% 45.04 22.62 8.53 6.55 4.56 12.90 

   ※ 학생을 1학기/2학기로 나눠서 모집하는 대학 있음(‘26년 예정인원은 1,0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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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21개) 현황

지역 대학명 전담학과명
(세부전공명) 학위

서울
명지전문대학교 글로벌요양서비스과 글로벌요양서비스전문학사

삼육보건대학교 노인요양복지학과 요양복지전문학사 또는 
노인복지학사

부산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요양보호전문학사

동의과학대학교 K-Care과 요양전문학사

인천 경인여자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국제전문학사

울산
울산과학대학교 글로벌케어전공 케어서비스전문학사

춘해보건대학교 글로벌케어과 사회복지전문학사

경기

동남보건대학교 글로벌헬스케어과
(요양보호전공) 보건전문학사

서정대학교 글로벌요양복지과 노인돌봄전문학사

충북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글로벌휴먼케어학과 의료복지전문학사

강동대학교 글로컬사회복지학과
(글로컬케어전공) 사회복지전문학사

충남
백석대학교 글로벌시니어케어학과 케어복지학사

신성대학교 글로벌시니어케어전공 요양보호전문학사

전북
군장대학교 글로벌케어과 요양보호전문학사

원광보건대학교 웰니스케어과 보건전문학사

전남
목포과학대학교 복지학부 사회복지전문학사

청암대학교 사회복지과 복지학사

경북 경운대학교 REC학부(케어서비스전공) 보건학사

경남
마산대학교 (26년) 한국어문화과

(27년)글로벌요양관리과 노인요양관리전문학사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제주 제주관광대학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